
 

 

PRESS RELEASE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배포일자 : 24.04.26 

아미코젠 자회사 비욘드셀-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‘맞손’…국내 바이오의약 산업 강화 

▶ 기술 교류를 통한 CDMO 경쟁력 확보 및 바이오의약 필수 소재 국산화 

▶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기대 

[2024-04-26] 비욘드셀과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손잡고 국내 바이오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. 

 

국내 바이오 소부장 대표기업 아미코젠(092040, 대표이사 박철)의 자회사 비욘드셀(대표이사 신

용철)이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CDMO 사업 및 바이오의약 필수 소재 배지와 레진 국산화 협력

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. 

 

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▲바이오의약품 CDMO 사업 ▲동물세포 배양 배지 및 항체정제용 

레진 국산화를 위해 상호 기술 정보 및 장비 부분에서 협력할 계획이다. 

 

비욘드셀은 바이오의약 생산에 필수 소재인 동물세포 배양 배지를 개발하고 있다. 산업통상자원

부 주관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배지 국산화 사업 과제 수행과 해외 기술이전을 통해 배지 생산 원

천기술 확보에 성공했고, 최근 세포주 및 공정개발 등 CDO 사업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. 

 

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는 지난 2020 년 말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 바이오 산업단지내에 설립되어  

공적시설인 글로벌 수준의 GMP(우수제조기준) 생산기반을 갖추고 동물세포 기반 백신·바이오 

의약품의 비임상 및 임상시험용 뿐만 아니라 상업용 생산도 지원하고 있다.  

 

비욘드셀 김상정 사장은 “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와 협약을 통해 CDMO 사업과 바이오의약 필수 

소재 국산화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다”며, “바이오의약품 및 백신 초기 기술개발 단계부터 동물세

포실증지원센터와 협력해 CDMO 사업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”라고 밝혔다. 이어, “함께 개발

한 바이오의약품과 백신에 아미코젠의 배지와 레진을 적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”며, “각 

사의 강점들을 한데 모아 국내 바이오 시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 

 

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이홍균 센터장은 “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소부장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여 

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. 국내 소부장 산업인프라 육성은 국가적인 당면 해결 과제로 백신·바이

오 의약품을 연구·개발하는 비욘드셀과 기술 정보 및 장비 활용 부분에서 상호 협력은 국내뿐만 

아니라 글로벌 백신·바이오 소부장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시작점이 될 것을 확신한다”고 전했다. 

 

한편, 아미코젠은 국내 최초로 바이오의약 필수 소재인 배지와 레진 국산화에 도전하고 있다. 배

지 대량 생산을 위해 송도에 약 106톤 규모의 분말 배지 공장을 건축해 하반기 본격적인 생산을 

앞두고 있고, 여수에 10,000L 규모의 레진 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다. 바이오소부장에 대한 국산화

가 시급한 만큼 바이오 업계에서는 아미코젠이 바이오 소재 국산화에 앞장서 국내 바이오산업 자

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. 

 



 

 

 
[사진설명] 

: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이홍균 센터장(왼쪽)과 비욘드셀 김상정 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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